
탄소배출권, 제조원가 상승 우려
발전기업 제조원가 24% 올라 부담 … 산업부문도 2.5% 높아져

발전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 결과 탄소발생량은 줄어들지만 원가 상승부담이 적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8월10일부터 9월4일까지 발전기업과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한 탄소

배출권 1차 모의거래를 분석한 결과 탄소 배출량은 거래가 없었을 때보다 6.1% 줄어들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용 탓에 발전원가는 20-24%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산업은 국내 탄소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분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된 EU(유럽연합)에서도

거래량의 70%를 전력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전력분야의 발전원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 대신 원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복합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유연탄은 통상 가스복합발전에 비해 탄소발생량이 2.3배가량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권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생산원가가 2.3∼2.5%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전력거래소는 11월 말까지 모의거래를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2차 거래부터는 선물거래도 함께 하는 등

좀 더 현실감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려면 전력시장과 전력수급 및 가스 수급계획을 조율함으로써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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